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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금요잔앙집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율법을 쳐 주신 표증이다(롬 4:11).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완성시킨다(롬 1:17. 3:21. 31 ; 합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2:4). 아브라함은하나님 앞에 의로 
믿 음으로 의 로원 졌 다 운 자였다(창 12:2~3， 17:7~10). 또 

한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하여 하나 

(로마서 4: 1) 님과언약을맺었기 때문에， 앤라 
, 함은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진다고 

믿는 자들에게 표상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생각이 

잘못임을 지적하셨다(요 8:31~33).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면 분명히 그는 자만에 빠졌을 것이다(롬 4:1~2).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 

심을 받게 된 것은 오직 믿음에 근거했다(롬 4:3 ; 창 15:5~6) . . 이것이 오직 은혜 

로만 가능한 ‘아브라함의 의’ 다(롬 4:4~5). 믿음에는 오직 하나님의 행하심만 

있다이 믿음은 결코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심리학적인 현상이 아니다j 오 

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을 때에 그의 행하심이 우 

리에게 임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것은 오직 믿 

음을통해서가능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활례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이었다. 할례는 

하나님의 인치심 즉 하나님께 속한 자의 외적인 증표이다(창 17:10, 13~14). 이 

후로 인류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않은 자의 두 부류로 갈려졌다. 유대인들 

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위치와 할례는 중요하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의 용 

서함을 받고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이 오직 할례 받은 자들， 선택 받은 증거가 있 

는 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롬 4:9~1O). 아 

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순서를 살펴보아도 결코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짐이 아니기 때문이다(창 15:6).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 

비울은 할례를 없애려고 하지 않았다. 단지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이 된다는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할례는 오직 증표일 뿐， 그 자체만 

으로는 아무 것도 아니다. 만약 오직 할례뿐이라면 아브라함의 내적인 관계는 

완전히 깨진다. 아브라함은 오직 그의 믿음을 쫓아 따르는 모든 믿는 자에게 조 

상이 된다(롬 4:12). 하나님의 의는 곧 ‘믿음의 의’ 다(롬 4:3). 바울은 아브라함 

을 가리격 불경건한 자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심각한 죄를 지은 죄 

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다. 성경이 전하는 ‘믿음의 의’ 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보충자료로 인용했을 뿐이다. 아브라함을 예로 든 후에 곧 이어저~ 

모두에게 해당되는 ‘믿음의 의’ 를 설명한다. 불경건한 자들，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자들， 의로움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행 

함에 근거한 믿음의 의를 설명하기 위함이다(롬 3:23~24) .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곧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을 뭇한다. 이것은 은 

혜로 하나님의 의가우리 죄를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임을성경이 증거해 준다(시 

32:1~2). 다윗의 예도 성경에 었다(삼상 13:14). 다윗은 수없이 많은 범죄를 하 

였다. 그러나 다윗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그에게 죄로 돌리지 아 

니하셨기 때문이다. 결국 다윗은 자신이 범한 모든 죄를 가림 받고 용서받았다.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 해주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행위와 믿음의 의뿐이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하나님 

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 

손인 유대인들은 안타깝게도 할례와 율법을 의지한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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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 DIF,FERE'NCE 
(13)But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brethren, about those who are asleep, 

so that you will not grieve as do the rest who have no hope. . .. 
/ l7)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wi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18)T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lThessalonians 4:13 ,..,,18) 

r、 eath is a difficult problem that has plagued human history from the 

L....I. start, and will continue to plague human history until its end. It is a 

reality that eve이one must face . No one can escape its grasp , The subject 

of death can be very unpleasant for most people , whether they ’ re 

Christians or not. When death takes a loved one, its wounds are deep. 

Today’s Bible passage provides relief for such pain . This text talks abou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the return of Jesus Christ, “ T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 1Thes , 4 :18) , Whoever 

understand~ this powerf비 message will not be discouraged, and whoever 

believes in this powerful message will be comforted. Let’s examine the 

real difference between the death of Christians and the death of eve이one 

else. 

The real difference is between having hope and having no hope. Today’s 

Bible passage begins , “ But we do not want you to be uninformed , 

brethren, about those who are asleep, so that you will not grieve as do the 

rest who have no hope"( 1Thes. 4:13).. Believers have hope in being 

resurrected to heaven aftet death . Unbelievers have no hope in being 

resurrected to heaven after death , When a beloved believer di~s ， the Bible 

clearly promises their resurrection. Surely, death brings sorrow for those 

who remain behind, but even in this temporary sorrow there is wonderf비 

hope for believers. Some people think Christians don’t sorrow, but that is 

simply not true. Christians grieve the loss of loved ones just as Jesus was 

deeply moved in spirit and wept over His beloved Lazarus ' grave (Jn . 

11 :33-35). There is a real difference in sorrow felt by Christians. We have 

the promise of God; we, have the hope of better things to come. 

2Corinthians 5:6 - 8 say, "Therefore, being always of good courage, and 

knowing that while we are at home in the body we are absent from the 

Lord-for we walk by faith , not by sight-we are of good courage, 1 say, 

and prefer rather to be absent from the body and to be at home with the 

Lord." When we depart this earth, we arrive at our eternal home with 

Jesus. Those who placed their faith in Jesus, and whom we loved here on 

earth , we will see again . This world has no such kind of hope , What a 

difference! 

The real difference is between believing and not believing. Today’s Bible 

verses say, "For if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even so God 

will bring with Him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in Jesus, For this we say 

to you by the word of the Lord, that we who are alive' and remain until th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1Thes. 4 : 16-1 기 . When Jesus Christ 

returns in the air, the dead in Christ will rise first and the remaini,ng living in 

Christ next. AII believers will receive new bodies, whole new bodies, at 

that time, “ So also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 It is sown a perishable 

body, it is raised an imperishable body"(l Cor . 15:42) . A believer ’ s 

resurrected body will be like Christ’s, “ As is the earthy, so also are those 

who are earthy; and as is the heavenly, so also are those who are 

heavenly. Just as we have borne the image of the earthι we wi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 (1 Cor . 15:48-49) . We will be like Jesus, 

“ Beloved, now we are children of God, and it has not appeared as yet 

what we will be , We know that when He appears, we will be like Him, 

because we will see Him just as He is"(lJn . 3:2) , The first resurrection will 

make all believers like Jesus, but the second resurrection will bring eternal 

death for all unbelievers , Revelation 20:6 says, "Blessed and holy is the 

one who has a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ver these the second death 

has no power, but they wi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will reign 

with Him for a thousand years , " After the thousand years, the Bible says, 

"When the thousand years are completed, Satan will be released from his 

prison, and will come out to deceive the nations which are in the four 

corriers of the earth , Gog and Magog, to gather them together for the war; 

the number of them is like the sand of the seashore. And they came up on 

the broad plain of the earth and surrounded the camp of the saints and the 

beloved city, and fire came down from heaven and devoured them . And 

the devil who deceived them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are also; and they wi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Then 1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who sat upon it, from whose presence earth and heaven fled 

away, and no place was found 'for them , And 1 saw the dead, the great and 

the small , standing before the throne , and books were opened ;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from the things which were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deeds. And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and death and 

Hades gave up tthe dead which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eve이 

one of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Then death and Hades were thrown 

into the lake of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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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l 다음 주일 설교 l 

잔정 다른 것 
(떼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7)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향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음은 역사의 시작부터 인류를 힘들게 한 어려운 문제이며， 이것은 종말 

j 그수자1 계속될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직면하게 
1 되는 현실입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이 

든지 아니든지 모든 사람에게 유쾌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죽음01 사랑송}는 사 

람을 데려갈 때 그것이 남기는 상처는 아주 깊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그 

러한 고통에 대해 위로를·안겨줍니다. 본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I !~l~ .̂ ~~ 능력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1 용기를 잃지 않을 것이며 
참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의 죽음 

에 대한 진정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1 진정 다른 것은 소망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살전 4:13). 신자들은 죽음 후에 천국에서의 부활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 

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천국에서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참 신자 

가 죽을 때 성경은 그들의 부활을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확실히 죽읍은 남겨 

진 사람들에게 슬픔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슬픔의 순간에도 신 

자들에게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슬퍼하 

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사 

랑하는 나사로의 무덤에서 아주 많이 슬퍼하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합니다(요 11: 33~35).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슬픔에는 

진정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장래에 더 나은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6~8은 말씀합니다. “그러 

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 

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영원한 집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을 진실로 믿었던 사람들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러한 소망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큰차이입니까! 

믿는 것과 아니 믿는 것은 다르다 

진정 다른 것은 믿음이 있고 없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씀합니 

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지는자들도하나님이 그와함께 데리고오시리라우리가주의 말씀으 

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립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 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전 4:14~15). 그리스도인의 부활 

의 확실성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소망을 줍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 그 이상입니 

다. 로마서 10:10은 말씀합니다. ‘자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며， 그에 따른 결과들을 가져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 

을 때 사람들은 아주 작은 소망조차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 

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의심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차 

이입니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다른 점 

갱성관육사 

진정 다른 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본문은 말씀 

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히늘로 

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꿀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 

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항상주와함께 있으리라!' (잘전 4 : 16~17).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에서 재렴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 

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지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 

다. 그 때에 모든 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몽을 입을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 

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고전 

15:42). 부활한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을 것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 

상을 입으리라!' (고전 15:48~49). 우리는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자랑 

히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 

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요일 3:2). 첫째 부활 때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로 인하여 모든 믿지 않는 자 

들은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6은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 

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천년왕국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성 

경은 말씀합니다. “천 년이 차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 

성 곧 곡과 미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 

. 리라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사랑하시는성을두르매 히늘에 

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 

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또내가보니 죽은자들이 큰자나작은자나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 

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 

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 

못에 던져지더라!' (계 20:7~15). 모든 사람은 부활할 것입니다. 단， 신자들의 

부활은 은총이지만 불신자들의 부활은 저주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차이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은총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를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을 들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발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받아들 

이십시오. 영원한 고통과 형벌，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저주가， 예 

수님을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 

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려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만일 천국에서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믿어야합니다. 아멘.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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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백성이하 

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체험했던시기는 

출애굽전후였다.출애 

굽을통해서이스라엘 

백성은하나님의능력 

을매일보고，먹었다. 

출애굽의역사는전적 

인주님의능력이었으 

며 이스라엘 백성이 

한것은전혀 없었다. 

이처럼놀라운출애굽 

의 중심에 유월절이 

있다. 유월절 규례는 

철저하였다{출 12:5~7). 그럼에도 유월절 규례를 간과했던 모든 가정들의 장자는 죽 

었으며， 애굽의 모든 잡신은 심판을 받았다{출 12:12). 우리도 예수님께 초점을 두지 

않을 때 자랑과 교만이 가득하게 된다. 보혈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히 절망적이 

다. 오직 어린 양의 피만이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이대출 12:13). 

어린 양은 심판주를 상징하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심으로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셨다(출 

12:14 ; 마 26:26~28).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고전 끄:2히 복음을 전하는 참 신자들은 영원한 저주 

에서 해방되어 천국에갈수있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우리가십자가의 길을걸으며 

당히는 고난은 당연한 것이며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고난당하는 자들을 도우 

시는 주님의 손길은 매우 구체적이기 때문이다. 고난당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 

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다(출 3:4~5). 40년간의 광야생활로 나약해진 모세 

는무능해보였지만하나님은그를출애굽의 지도자로세우셨다. 모세는주님의 생생 

한 음성에 순종하였다(출 3:히. 애굽의 압제로 고난당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을구원하거 위한하나님의 역사가시작된 것이다.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셨다. ‘펴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출 3끼.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에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보셨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대시 139:1~4，16). 우리는 하나님 

의 시선을 피할수 없다. 모든 것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날 것이대히 4:13). “여호와 

마가톨플 캉에(펠 

혀l 수께셔 대제사장에페 
사헝발￡서다 

(14:53-65) 

유대인들은 야곱의 자손이며， 

물로 범림하던 요단강을 맨발로 

건녔고， 여리고성을 아무런 군사 

적 행동 없이 정복했다는 자부짐 

이 있었다.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은대단했다. 이들은삶자체가매 

우신앙적이었다. 그럼에도자신의 유익을위해서라면물불을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다툼이 있었다. 단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 이들은 연합 

하였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들의 연합도 그와 같은 이유이다. 예수님에 의해 

서 종교지도자들은 아주 큰 타격을 받았다. 나름대로 쌓은 종교적 권위와 전통을 공 

격하는예수님을죽이기 위해서 종교지도자들은신분과종파， 정치적 관계를떠나하 

나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하였다. 종교지도지들은 예수님 

을 집。}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갔다(막 14:53). 매우 중대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이 

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먼저 은밀한 공죠써l 모였던 것이다. 

대제사장의 집에 모인 종교지도지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여러 증인 

을 통원하였지만 허사였다(막 14:55~56). 그 때 몇몇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우리가 

그의 말을들으니 손으로지은이 성전을내가헐고손으로짓지 아니한다른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막 14:58). 그러나 이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아서 예수님 
을 죽일 명백학증거가 되지 못했대막 14:59). 물론 예수님은 이와 비슷한 말을 동얹 
다(막 13:2 ; 요 2:19). 스데반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었다 
(행 6:14).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은 자신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될 성전에 대한 기대 
와암시였다(계 21:2 ; 벤전 2:5). 예수님을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뭇이었다. 그럼 
에도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증거 

를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막 3:6). 

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 

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렘 23:24). 주님은 우리 

의고통을보고계신다. 

부르짖음을 들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 

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 부르짖음을 듣고:' (출 3:7). 이스라엘 백성은 매우 

심한 핍박과 노동을 강요봤다. 심지어 갓난 아기틀이 죽임 당하는 모습쩨 보아 

야 했다{출 1:22). 그들은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이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똑똑히 들으 

셨다.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대하 7:13~14).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변l서 구원하셨도다”씨 34:4~하. 주 

님은우리의부르짖음을들으신다. 

근심을 아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근심을 아셨다. ‘껴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 

굽에 있는 내 백성의 ... 그 근심을 알고~' (출 3:끼. 애굽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터 

무니 없는 것을 요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근심하였다{출 5:1히.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근심을 하나님은 아셨다. 그리고 우리의 근심도 잘 알고 계신 예수 

님은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주님은우리의 근심을아신다. 

내가 내려가서 구원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 

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 데려가려 하노라’(출 

3:8).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일히셨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였 

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임아 하나님과 화목하 

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잎F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아하나님 안에서 또한즐거워하느니라!'(롬 5:1O~11). 주님은우리를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셨으며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근심을 아셨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 

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0). 하 

나님의 명령에 모세는순종하였고 출애굽의 기적은 일어났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들을 반드시 도우신다(출 3:끄~12). 주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 

신 예수님을 따르자. 우리는 71야 한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책t “무 

거운짐지고애타는인생，주예수께돌아와곧쉬어라아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일 결정적인 증거를 집았다. ‘페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 

리스도대’(막 14:6D는 질문에 예수님은 다니엘서의 말씀(단 7:13)을 인용하여 대답하 

셨다(박 14:62). 종교적 자만과 살기폈氣j로 가득한 유대인들， 종교지도자들과 대조 

적으로 너무나 순진하신 예수님의 대답이었다. 종교지도지들은 이 대답을 신성모독 

이라고 결정했다{막 14:63~64). 결국 율법에 따라 예수님에게 사형이 언도되었다(레 

24:16).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뺨l셨을 뿐인데， 종교지도지들에 

게 그말은사형의 근거였다. 이들은참된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이 노력하고 연 

구하여 만든율법과 전통을중시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예언의 말씀대로 오셨고 일하 

셨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했다. 그리스도 예수가 담긴 성경이 그들 

에게 없었던 것이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은7}? 우리가 원히는 것들로 가득한가짜 

성경을만들어 보고 있지 않는가! 

사형이 결정된 예수님을 향해 예언(민 12:14 ; 막 10:34)대로 사람들은 침을 뱉고， 
때리며 “선지자 노릇을 하라껴 멸시하였다(막 14:6잉. 이처럼 예수님을 멸시하는 무 

리들은 한 때 예수님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요 6:15).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죄 
에서의 구원이 아닌 경제적 안정과 정치적 독립이었기 때문이다(요 끄:5이. 결국 자신 

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종교지도자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했던 예수님을 죽이는 

데， 유대인들과 종교지5:7-1들은 한미음이 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험에 흔 

들리지 않으셨고， 오직 말씀으로 맞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매순간 

악한 영들의 시험을 받고 있다. 우리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기에서 벗어날 때 우 

리는 반드시 시험에 넘어진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성경에 박식한 종교지 

도자들은 너무나 쉽게 시험에 넘어졌다. 똑똑해지려 노력하지 말고 깨어지자! 십자가 

만이 승리의 원동력이며 살 길이다.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지험받 

을 때에 니를 도우사 넘어지지 않게 지켜 주소서 아멘 . 

• llH주 휠요새벽기도회“H벽 4'45)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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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렴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 

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6) ,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많이 사랑하며 늘 묵 

상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저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성경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천하 만민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이 은혜를 저 흔자 소유하기 너무 

벅차 매월 둘째 토요일 남성도들로 이루어진 총력 교회주변전도에 참석하면서 이 부족한 

자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심에 많은 윤혜를 받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회로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딩후 4:2)는 말씀과 같이 절대적 지상명령 

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찜띨 이루어 쩌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노방전도를 하며 만나는 영흔들을 구 

원해 주시길 기도하며 전도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차가운 시선， 귀찮아 하는 표정， 전도지를 받지 않으려고 피하는 저들도 언젠가 

주님의 음성 앞으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전도합니다. 어느새 내 

입에서 효양이 나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의 내 모습도 

저러했으니까.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성령께서 저를 위로하십니다. 추수는 

예수님의 권한이며 너는 복음 전고뻐 힘쓰라고 하십니다 나를 믿음으로 회복시키시는 십 

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한 영혼을 사랑하며 담대히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백승환(집사， 24교구)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선교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주님께 기도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길， 철저한 자기부인을 위해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 

시기를 죠다하며 선교에 임했다. 주님은 뜨거운 열기 가운데서도 힘 주시어서 가 

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더위에 지친 우리를 밝은 미소로 대하며 

집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선교지의 영흔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다음늘에는 눈보라 치는 겨울을 방불케 하는 변화 무쌍한 날씨로 추위에 약한 

나는 걱정이 앞섰다. 그렇지만 그들의 따뜻한 미소와 접대하기 위해 내어주는 정 

성어린 차를 마시고 다음 사역지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었다. 펑가회를 통해 주님 

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이 마음 깊이 와 닿았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 

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을을 돌아보니 조금 부유하다 싶으면 복음을 

배척했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복음을 사모하는 것을 보게 하셨다. 

조금씩 지쳐갈 때 팀장님과 총무님의 격려를 통해 팀이 하나가 되어 끝까지 사역 

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나 역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 

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의 능력이 임하심을 순간 깨달았다. 

이 먼 곳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만물의 티꿀 

같은 자를 주의 자녀의 권세를 주셔서 단기선교사로 삼아주신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어 선교지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 

이 온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 아벤. 

김정원(권사， 24교구) 

일어나랴 함께 가자 

복음을 전할 자신이 없었다. 선교지에 도착해 팀장님이 차를 세우고 “이 지역 

에서 지금부터 1시간 또는 2시간 후까지 전도하고 차로 오십시오 하시는 말씀은 

나를 주녹들게 하였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때울까?" 전도를 하면서도 시계를 쳐 

다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했다. 이렇게 나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채 갯세마 

네 동ιk게서 눈을 부비며 졸린 눈으로 골고다 언덕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안 됩니다 하고 있었다. 

졸린‘ 눈을 부벼대며 새벽기도를 드리던 날은 선교를 출발하기 하루 전인 월요일 
이었다. 그 시간 말씀의 결론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막 14:42)였다. 세 번이나 

부인하며， 제자들 모두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 골고다 언덕을 함께 가자고 

권면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얼마나 다정한 부르심이었을까! 일어나야 했다. 주님은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일어나라 함 

께 가자라고 하셨다. 위임목사님께서 이어 또 말씀하셨다. “우리 합께 이 길을 갑 

시다.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 순종의 길을 함께 갑시다. 그 

리고 복음을 증언합시다 이 말씀은 선교지에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웠다. 

매일 아침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을 앞에 두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을 

하면 주님이 어느 새 옆에 서 계시며 내 기도를 듣고 계셨고， 선교지에서 팀장님이 

주셨던 l시간， 2시간의 사역시간은 예수님이 내 옆에서 함께 전하시는 시간이었고， 

나는 없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그들은 지금 내 

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 것 같은 눈 어두운 할머니， 병 

든 자， 소외된 자， 한 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눈치만 보며 나서지도 못하던 사람 

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조차 모두 예수님이 찾아가고 싶어하신 

영흔들이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흔을 만져주시고 녹여주시며 “아멘으로 

영접하게 하심에 감사했다. 

그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시고 내 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셨음에 가 

슴 벅쳤다. 정성껏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나면 탈진할 것 같았던 영적 전쟁도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다. 때때로 복음을 거절하는 사료k들 앞에 

복음 증언의 실패자의 모습으로 서기도 했지만 그 때마다 주님은 나를 다시 부르 

셨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부르심에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려 놓고 “그가 

오실 때까지 !"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전하고 갯 
세마네 동-u빼서 기도하시던 순종의 기도를 내 육체 안에 채우기를 기도드린다. 

정인선(권사， 12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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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흥과 니눌 

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을 버 리고 

청지기훈련을 위해 가는 길은 내게 힘든 길이었다. 학기 말의 빠듯한 일정은 밥 

먹을 시간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아침 일찍부터 젊어진 책가방은 역삼동으로 흔면}는 

버스 요k게서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야 말로 처절한 상태에 

놓인 사람처럼 행동했다. 나는 한없이 슬픈 얼굴로 주님께 나아갔다. 주님은 이런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기도해 주셨다. “유진이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이니이다 청지기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셨 

고， 주님의 기도하심을 보게 하셨다. 말씀에 “아멘 하게 하셨다. 

정유진(성도， 9교구) 

섭자가의 은혜로 

성결하고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이 내겐 정말 갑사 

하고 놀랍게 다가왔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처럼 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셨는데 정작 죄인인 내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도를 게을리하지는 않았 

는지 ， 기껏 기도한다고 한 것은 이 세상의 상급이나 축복을 구하지 않았는지 ， 나의 

의를 위해 구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식과 외식을 버리 

고 중언부언 할 것도 없이 짧지만 간절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마음을 다하여 기 

도할 것을 말씀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고는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으 

며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아힐 수 없음을 알게 하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께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구 

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게 다가왔다. 

나는 없고 

에수그라스도와 

삽자가만 

이미정(집사， 23교구) 

목사님의 주옥갈은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저의 생활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 

다. 말씀을 계속 들으며 저의 기도는 정말 특별 기도가 아니라 너무도 이기적인 제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기도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 

묘L을 찾고 구하는 이기적인 기도였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 

을 사랑하사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저도 주님을 닮아 나의 이기적인 생각과 욕망을 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소중한 시죠}이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일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것을 소원합니다. 

안홍란(집사， 13교구) 

그라스도의 마음으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을 흔면}여 나의 영흔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짧은 기도로도 

온몸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습니다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지기훈련을 통해 나의 본모습이 외식적인 기도를 드려왔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 

해보게 되었고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기도E띨 힘쓴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밀려왔 

습니다. 기도는 십자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 

고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요빼 그리스도의 마음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지면(집사， 2 1교구) 

대학부에 처음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을 힘있게 전해주시고 팀원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 주며 항 

상 같이 기도해 주는 팀장님을 보며 ‘세-2，1-<거l 이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다. 팀장이란 자리는 참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3년 후 나에게 팀장 제 

의가 들어왔을 때 여러 생각이 들었다. ‘내가 잘 할 수 있 

을까?’ 라는. 아직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 

랑도 부족하고 팀원들을 섭기는 삶보다는 팀원에게 사랑 

받는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일에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 

아래 나를 포함한 17명의 팀장들이 세워졌고， 한 주 한 주 

주님쩨서 빚어죠띨 누리며 자래}다. 

주셨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팀원들이 힘겨울 때도 있고， 

못난 내 모습에 내가 지칠 때도 있었지만 기도하고 있던 

한 영혼이 스티그마 집회(새생명 초청집회 )를 통해 주님께 

로 돌아왔을 때， 인간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 

쁨을주셨다. 

6개월，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주셨다. “하나님 사랑같은 거 받은 적 없다 고 

단호히 말했던 내가， 3년 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입술로， 

“나는 하나님 사랑 받을만한 (존재가 아닌데 참 많은 것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십자가 그 사랑! 평생 갚을 수 없는 주의 은혜이다. 아직 

도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매일 잊고 노력하며 사는 연약 

한 나이지만 앞으로 얼마 안 남은 팀장사역을 이런 연익벌} 

나를 믿고 쓰시는 주님묘덜 매일 찬양하며 나o}가고 싶다. 

그래서 뒤돌아봇멸 때 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십자가만 남아있는 사역이 되길 기도한다.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해야 하고， 내가 잘 섬겨야 하고， 

내가 잘 해야 좋은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이니 그냥 감사하며 

기뻐하면 된다고 말씀해 

왕현정(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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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찌기뭘림 l 여톨 1 철악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선 것 외에는 

“주 내 안에 계시니 주님 은헤로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제게 찾아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권능의 손에 이꿀리어 살아오 

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 

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내 요k게 계신 예수님을 진 

심으로사랑합니다. 

1986년， 저는 가브리옐 찬g때 소프라노 대원으로 봉사하기 시작하여 지금 

까지 찬양대에서 주님을 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작년 10월부터는 부족한 

제가 가브리옐 찬양대 지휘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직 

분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자격 

미달인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기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친히 도우심을 매 

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인한 자존심으로 E빼 고통이 

왔습니다. 흔자 고민하던 중 수요예배 시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존 

심’ 이 얼마나 큰 죄익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라1" 하찮은 자존심 

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진심으로 나의 마음 

을 찢고 자존심을 버리고 주님께로만 달음질할 것을 기도하였습니다. 진정한 

복음 요k게서 영성있는 찬양을 감당키 위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길 원합니 

다. 아직은 내게 육신의 고통과 세상의 근심 걱정이 있으나， 이것으로 찬송 

과 기도제목 삼아 자기를 부인하고십X까의 영광을 츠양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가 십자가어l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나의 

모든 S뼈l 개입하시어 온전히 주관하시는 그 분이 저의 

삶의 이유입니다. 부족한 제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오직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만 쓰여지길 간절히 원합 

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김승희 

효암하리로다" c시 42: 11). 아멘 집사， 가던리엘 잔앙대) 

\/ 새 가 i :---=1 올 왼 영 @ti· 니 다 \/ 

번 호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 번 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178 장동현 19 장년2부 1188 배성자 16 장년 1 부 박영섭 (8) 

11 79 이성곤 5 장년 1 부 11 89 김성민 16 ~~1 -9! 박영섭 (8) 

1180 이유정 3 청년2부 문 희(3) 11 90 김수민 16 소년부 박영섭(8) 

1181 손동희 14 -λ~~~ 조영희(4) 1191 서지원 14 청년1부 김수영(11 ) 

1182 니콜라이 25 외선부 배지마( 1 6) 1192 이승민 8 청년2부 권영진(8) 

11 83 뷔달리 25 외선부 이고르(25) 1193 최넙숙 4 장년 1 부 김선진(5) 

1184 김엘레나 25 외선부 배지마(16) 1194 샤갈 25 외선부 이득해(5) 

1185 박주연 11 청년 1 부 조증선(8) 1195 이미선 16 청년 1 부 김춘광(14) 

1186 이지영 17 정년2부 류동년 (17) 1196 최준영 2 대학부 이인수(22) 

1187 고유미 10 청년2부 최용익(23) 11 97 윤정현 24 대학부 황경석 (4) 

S양 충현교회의 한 71족이 되기플 원하시는 운운 온당 203호 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껴흩찌렐학교 

예수님올 닮은 충뻔의 어린이들 

7월이 되면 에수님을 닮은 총연의 어린이들을 위안 여름성경학교가 진 ‘ 

앵된다. 이번에는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시 16:1 )이라는 주 

제를 통해서 에수넘만을 전하는 전도자로 훈련 받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 

다 . 우리는 그리스도 에수의 종이다. 그리스도 에수의 종은 자기를 부인하 

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 믿음의 길은 세상과는 정반대 

의 길이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완난은 매우 쪽독알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거나 근심멸 띨요는 없다. 이미 승리하신 에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장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 20091년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서 종연의 어린이들이 천국일꾼이 되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으로 변호}되어질 것이다. 

복음적인 성경학교와 수련호|를 위해서 각 부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은 

기도는 물론 주중에도 나와셔 영온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진맹에 띨요알 

준비를 하는 데 여 념이 없다. 전국일꾼 양성은 선생님들만의 몫이 아니다. 

오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적극적인 엽력이 필요하다. “녀의가 짐을 서로 지 

라 그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추|하라’ (갈 6:2). 영아부부터 소년부까지 

이번 주에 성경학교가 열린다 . 성경학교에 늦지 않도록 부모님들의 엽조 

부탁드리며 ， 특별히 영아부， 유아부 ， 유치부 어린 아이들은 혼자서 성경학 

교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데리고 나와 주시길 부탁드린 

다. 모든 부서의 성경학교가 은혀|의 시간이 되며 ， 모든 충연의 어린이들이 

천국의 일꾼으로 변와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엽조와 기도 부 

탁드린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호}되는 여름성경악교 

가 되게 하소서 

2009변 여톨성형확과 빛 수현핵 기도하고헌도하는그리스도의훌“116:1) 

부 서 일 시 장소 

영아부 7월 23일(목)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7월 23일(목) 저11교육관 201호 

유치부 7월 23일(목) 저11교육관 207호 

유년부 7월 23일(목) 저11교육관 307호 

초등부 7월 23일(목) 제1교육관 407호 

소년부 7월 23일(목) 저11교육관 507호 

중등1부 7월 23일(목)"'24일(금) 충현기도원 

중등2부 7월 23일(목)"'24일(금) 충현기도원 

중등3부 7월 23일(목)"'24일(금) 충현기도원 

고등부 7월 27일(월)"'29일(수) 충현기도원 

청년1부 8월 14일(금)"'1 5일(토) 충현기도원 

청년2부 8월 15일(토) 저12교육관 2충 

사랑부 8월 1 5일(토) 복지관 지하1층 

에바다부 8월 15일(토) "성인반 저12교육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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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잉 

권사연합월례회 

일시 : 24일(수) 12:40 

장소 : 갈릴리흘 

2 남 · 녀 전도회장전체 월례회 
일시 : 26일(다음 주일) 15: 10 
장소 : 제1교육관 407호 

멸 씨| 

주완순 타교목사(주영선 집사의 부친 · 이명숙 집 

사의 시부， 14교구 서초3구역) / 9일 별세 ， 11일 

장례 

2 정송화 은퇴권사(1 2교구 동소문구역) / 10일 별 

세， 13일 장례 

3. 곽귀남 성도(왕태윤 성도의 모친 • 유주옥 집사의 

시모， 9교구 왕십 리구역) /13일 별세 , 15일 장례 

4 김차금 권사(정쾌명 안수집사의 부인 · 정진부 집 

사 · 정진관 성도의 모친 • 김지영 집사의 시모， 

20교구 개봉1구역) /14일 별세， 16일 장례 

5 이영기 타교권사(손창열 집사의 모친 · 김경숙 집 
사의 시모， 18교구 흑석2구역) / 15일 별세 ， 17일 

장례 

7교구 훌톨월 전도집회 

일 시 : 1 9일(오늘) 14:00 
장 소 : 본당 지해층 할럴루야홀 

껴9찌 CMTC 추가 섭씨 

후깐흉헌 

중닫없는 선교를 항한 하반기(9월~12월) 단기선교 지원을 위해 

CMTC 추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일 시 :9월 6일 13일 20일(3주간) 

션교언어 톨흰 

일시 : 매주일 15:00 
장 소 : 제1교육관 405호(내몽골) 501호(캄보디애 504호(우크라이나) 

507.호(몽골) 508호(인도)509호(라오스) 510호(베트남) 

511호(방글라데시) 

흥핸기도윈 혹탁칙원 모집 

1. 모 집 부 문 기도원 관리직(60서| 미만 남자 세례교인) 

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60세 미만 여자 세례교인) 

2. 쩌| 률 서 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 서류제출저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lr031-766-5425) 

저11055호 

웰뭘 충현 기도으| 창 
“야 빼에 예수쩨셔 1’도하사러 산.~료 1~샤 

밤이 써도륙 하냐닝쩨 "1도하시.:n." 

띠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φ} 16:24)하고 자기 십 
.7.}7}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걷는 그리스도 예수 
의 휩롬1:1)이 되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왕하 2:어하게 하시고，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복음의 통 
로(고전 2:2)로사용하여 주소서. 

a 모든 위원회 및 부서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한 
마음과 한 뭇(빌 2:2)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마 16:18)로 세워 주소서. 

밍 모든 예배와 집회 및 모임의 중심에 십자가의 복음(갈 
6:14)이 있게 하시고， 복음으로만 천국일문이 양성(딩전 
4:히되게 히소서. 

딩 1.1 . 1 전도(딛 1:3)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수 • 토요웹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 
접하게하소서. 

딩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 
교(행 1:잉에 모든 성도들이 '7}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벤전 2:9)가 되게 하소서. 

새벽기도회 (7/20- 7126) 
a 교회에 동록한 새가족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1: 12)로 믿게 
해l고， 예루살렘 찬양대(녹 2:36}를통하여 금요찬양집회 
가십자가의 은총으로풍성하게 하소서. 

날짜 여|배 

7/22 
수요 1 . 

수요 11 

7/24 금요찬양 

주일 I 

주일 II 

7/26 
주일 m 

주일 W 

주일 V 

주일찬양 

21 (화) 23 (목) I 24 (금) I 25 (토) I 26 (주일) 
황진섭/노은영 하종철/김영주 | 최강전/최민석 | 양대선/김정자 | 김운창/전은희 

막 1 5:1- 1 5 속 4 : 1 -1 4 속 5 : 1 - 11 속 6:1 -8 속 6 :9- 1 5 

예배 담당 (7/22-7/26) 

설 교 사회 기도 차'-' 얀 g 

초대교회는(행 2:42-47) 김생관 목사 유현철 강경순 사랑하는주님 앞에(호산나찬양대) 

그리스도의 은혜(롬 5:1-11) 송제호 목사 김생헌 김세향 큰죄에빠진냐를(실로암찬양대) ’ 

김생관목사 강호생 예루살렘찬양대 /소프라노김희영 /테너 0]상주 

진정 다른 것(삼전 4:13-18) 박용현 목사 0]수\!.젠 ’ 김종홍 〈여빼전찬양〉 

진정 다른 것(살전 4:13-18) 강호성 목사 최강전 이달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너l 외 / 첼로 0]화영(임n뉴엘 오케스트라 ) 

진정 다른 것(살전 4:13-18) 김생관 목사 이희식 양기수 주 예수의 강림이 외 / 바이올린 김예지(할렐루야오케스트라) 

진정 다른 것(살전 4:13-18) 박준식 목사 김완수 전은배 하냐닝의 나팔소리 외 /소프라노문댐M벤 찬양대 솔렌스트) 

진정 다른 것(살전 4:13-18) 김근영 목사 안일찬 석영식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외 /오보에 조영환， 김영신(벤엘 오케스트라) 

、 가나의 혼인 잔치(요 2:1-11) 김성관 목사 최진철 조윤준 아벤찬양대 /장년1부 

g 충현의 재댄유지 · 동산 • 복지)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 
하여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및 납골시설 건립이 
은혜 중에 진행(골 2:1딩되게 하소서. 

rm 20091년 여름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통해서 교회학교의 모 
든 학생들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리스도의 종’ 씨 16:1) 
이되게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íiICl호 I 

톨맡폐픔랴훌댐l 

예배및칩회안내 기도원집회 안내 (짧 031-766-5425) 

차량 

[ 섬 기 는 분 들 
구분 시 간 

오전 7:00 

Il 오전 9:00 

m 오전 11:00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 :00 

수요예배 I 오전 11:00 11 저녁 7:30 
금요찬양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 간 장 ~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 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유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307호 

초퉁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 1교육관 507호 

중퉁 1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301호 

중퉁 2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401호 

중퉁 3 부 오전 9:00 제 1교육관 501호 

고 τIr 「닙- 오전 11:00 제2교육관 4충 

대학부 (토)오후 2:00 제 2교육관 4층 

청년 1 부 (토)오후 5:30 제 2교육관 4충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오전 11시에 드러는 주일 m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 
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러는 주일 W부 예배는 스리링 
키어， 중국어， 몽골어1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동시통역될니다 

본당 

본당 

본당 

본당 

Simu~aneous t때냉ations in English. CI1inese. J때anese 

뻐d Sign l.ar빙uage are av빼ble at the 많ven 0 ckx:k 
Worship 않rvice， and SM 녀nkan， Chinese, Monφ|빼， 
Russian, Hir삐ï and Indones때1 are.aIso a뻐ilable at the 
ÜMOcl떠\ Worship ser뼈， 

구분 시 간 장 ~‘· ι 
청년 2 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충 

장년 1 부 오후 12:30 지11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망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00 복지관지하1충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l충 오후 1 :00(성인) 

탁아부 (쥐 오전 8:30-오후 6:00 선교관 1충 
(금)처녁 7:00-저녁 9:30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벤 훌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4:30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우|임목사 김성관 

·시무장로 ·부목사 
노광헌 이 훈 김종구 차신득 이종석 박인기 정진호 김익환 장 훈 이회식 

딩회서기 재정위원장 용현기도원깅 재3교뽑원장 친S엠원장 에뼈부 제2교왜원회 제1교구위원회 12교구 신교위원회 

임무천 진홍용 전흥렬 김단용 한송규 하총철 안치원 양재웅 황진섭 유재진 

강교구장 앵징위원징 재정위원 18교구징 기획위원 5교구 2교구 편집국 1교구 3교구 

김환기 원용철 이형수 안통현 황의만 강병구 양태선 유현철 탁정헌 김완수 

λ~~，얻TX。i 신교위원징 건축위원 징년3부징 12교구징 
11교구 17.교구 대학부 4교구 외심부 

김구형 최윤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최성득 최강전 박용현 강현철 이광현 
g교구 잉교구 24교구 9교구 ’6교구 쩌2교육위원징 23교구징 실로잉진g때정 시설영신부정 11교구징 
강호성 융요한 김근영 박준식 최진철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배훈식 김영달 21교구 15.교구 칭년1부 8교구 19교구 
용Af위원정 예배위원징 찌2교구위원정 자료연때부g 기획위원징 정민권 김창성 이재현 이순식 안일찬 
이실호 최지윤 노영한 박철구 정챙길 14교f 7교구 6교구 18교구 고등부 
진도위원 건축위원징 ’9교구정 9교구징 정언2부징 송쩌1호 김성현 김20백교구만 김 칭운년2창부 
신상수 고제숭 강철형 김영은 이달옥 중등3부 중등2부 

재정위원 7교구장 기엌위원 기획위원 소년부징 

장철환A 김숭곤 함철주 윤석민 정선현 -여전도사 
얘가즉등륙실징 깅사위서기 1 7.교구정 얘배위원 24교구징 

윤인숙 김연식 홍순애 이욕주 김말자 
안석현 김연근 김창국 김중션 임창식 15.교구 3교구 5교구 18.교구 16교구 
재1교구위원징 잉로원추진위원 김A~헤원 유년부징 영유초중도서실징 김정연 강덕펼 최문실 전은회 김청자 
진학래 김신국 전계식 전응배 석영식 a교구 21교구 12교구 1Q교구 14.교구 
동신부징 1교구정 진도위원 20.교구징 O앤친S때징 김정회 이복순A 류진회 엄태주 강영미 
구재완 송두섭 유상태 박상대 김규석 4교구 20.교구 2교구 17.교구 22교구 

중등2부정 재1교육위원징 탁이부징 중등1부징 진도위원징 욕미차 이복순B 전영회 이혜숙 황순란 
신광철 정창수 엄복섭 이상석 오순도 9교구 11교구 19.교구 6쿄구 징년1부 

신교위서기 2교구정 기브리옐진양8징 15.교구정 외신부장 김정운 강옥련 정원엽 서명란 조현영 

양기수 김태식 김철환 김연태 김종흥 
24교구 1교구 잉교구 13.교구 교째연구 

4교구정 딩회부서기 16.교구징 10교구장 영이부장 이향란 

장철환B 정태똥 이세영 이성섭 장철규 
7교구 

깅시위원징 유이부정 휠혈루야친g때g 기도원부장 21교구정 
·시링부지도 신범식 

이보신 이~해 김성호 조중민 이호일 
고등부정 13교구장 5교구징 8교구정 초등부징 • 전임지휘자 서준성 김원섭 
추병창 최세진 김흥기 박광식 류기영 
유치부장 임D댐현앙대징 애BI디부징 6교구정 14교구징 • 전임연주자 장연회 노은영 
박성명 이상복 지규성 박총융 
얘가즉g업부징 정년1부징 정년2부장 대학부장 ·선 교 사 송요한 

l~…IfI~a:갚￡톨꾀원. Publlshed by Choonghyun Church Press 


